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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정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하여 그 장소와 얽혀있는 이야기, 소문들, 역사적 사료, 주변 환경들
을 조사하고 그것을 주로 ‘신체’를 통해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. 그렇게 기존의 세계에 대한 법칙들을 뒤흔들어보
고, 재목록화시켜서 새로운 규칙들로 재배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. 그럼으로써 개인과 세계 사이에는 새로운 틈이
생기고 그 균열과 틈을 통해서 세계는 무한하게 변주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. 이 과정은 사람들이 늘 당연시하는 반
짝거리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외관 아래 숨겨진 것들을 보는 행위와도 같다. 그럼으로써 정혜정의 작업은 외부가 규정
하는 말끔한 서사를 깨트리고 도시 속 개인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를 실천한다.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지역적
특성 안에서 지역민들, 작가들과의 협업 작업을 시도하고 레지던시 경험이 녹아 든 작품들을 제작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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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노트



나의 활동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출발하여 주로 ‘신
체’를 통해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하는 작업을
해 왔다. 나는 기존의 세계에 대한 법칙을 뒤흔들어보고,
재목록화시켜서 새로운 규칙들로 재배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.
그럼으로써 나와 세계 사이에는 새로운 틈이 생기고 그 균열
과 틈을 통해 세계는 무한하게 변주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
생각한다. 이 과정은 사람들이 늘 당연시하는 반짝거리고 매
끈하게 다듬어진 외관 아래 숨겨진 것들을 보는 행위로, 나
의 작업은 외부가 규정하는 말끔한 서사를 깨트리고 부당하게
제약받아온 도시 속 우리 권리를 되찾는 행위를 실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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